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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등서 카드정보 탈취장치로 거액 빼돌린 여섯 명 덜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로

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의 은행 ATM, 월마

트 등 결제 장치에 크레딧 스키머를 설치해 30

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일당이 8일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어디서든 크레딧카드 사용에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뉴햄프셔 및 매사추

세츠 등지 슈퍼마켓에서는 계속 크레딧 스키머

장치가 발견됐었다. 이번 기소 건이 위의 사건

들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범죄조직의 검거로 크레딧 스키머 범죄의

구체적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경각심

을 주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검의 보도자료에 따르

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브리스톨의 뉴포

트은행(Bank Newport) 지점에서 직원이 드

라이브스루 ATM에 설치된 스키밍 장치를 발

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 다른 지역에서 스키밍 장치가 발견

된 곳으로 확대했으며, 이 장치가 발견된 업체

의 감시카메라에 같은 사람들이 포착되면서 수

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로드아일랜드 존슨과 워익 그리고 매

사추세츠 시콩크 비제이스 ▶▶12면으로 계속

July 12 2024

매사추세츠를 비롯 로드 아일랜드에서 스키머 부착 30여만 달러 탈취
믿었던 은행과 월마트, 비제이스 대형 마트 무인 판매대가 범행대상

월마트에서 범인 일당이 크레딧 스키머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두명의 공범은 골라 온 물건으로 작업을 진행중인 동료의 모습을 주위
에서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다.(사진=로드아일랜드 연방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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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한국, 중국, 일본 서예의 멋과 차이를
한눈에 보는 기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중일 서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흥

미로운 전시회가 열린다. 7월 19일부

터 10월 13일까지 보스턴 차이나 타

운에 위치한 파오아츠센터에서는

한국의 장영선 작가, 중국의 마이크

유구오 메이, 일본의 미치코 이마이

작가의 서예/캘리그래피 작품을 보

여주는 <창의적인 붓: 한·중·일

서예의 메아리> 전시회를 개최한다. 

서예는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예술 분야의 하나로, 기

능과 미적인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

체가 생겨났다. 이는 한자와 함께 한

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으며 시간

이 흐르면서 각 나라별로 독특한 전

통이 형성되었다.

서예는 아직도 동아시아 및 동아

시아 디아스포라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데, 이번 전시회

는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두고 활동

하는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 사

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

획한 것이다.

장영선 작가는 원광대학교를 졸

업하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서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작품을 전시한다. 전통적인 형태

를 벗어난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들

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들

이 스스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회는 파오아츠센터가

주최하고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와

저팬 소사이어티 오브 보스턴이 협

력하였으며 브랜다이스 대학교 미

술대학의 아이다 유엔 웡 교수가 기

획한 것이다. 7월 19일에 있는 오프

닝 리셉션에서는 작가들과 큐레이

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전시회 정보>

The Inventive Brush: Calli-

graphic Echoes from China, Japan,

and Korea

창의적인 붓: 한·중·일 서예의

메아리 

장소: Pao Arts Center (99 Albany

Street, Boston, MA)

전시 기간: 2024년 7월 19일(금) 오

후 2시 - 10월 13일(일) 오후 5시

운영 시간: 수요일 오후 1시-5시,

목요일 오후 1시-6시, 금요일 오후 1

시-5시, 토요일 오후 1시-5시, 일요

일부터 화요일까지는 휴관.

오프닝 리셉션: 7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상 세  정 보 :

www.paoartscenter.org/events/2024

/inventivebrush

bostonkorean@hotmail.com

한·중·일 서예 전시회 <창의적인 붓>, 차이나타운 파오아츠센터서 
장영선 작가, 한글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전시 

장영선 작가

뉴햄프셔 한인회 K-컬처 콘테스트,
1등 1천달러 상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

선우)는 최고의 한국문화 공연

예술팀을 선정하는 K-컬처 경

연대회를 오는 7월 20일 마감한

다. 

이번 대회는 케이팝, 케이팝

댄스, 전통 악기 연주, 사물놀이

농악 등 한국을 상징하는 공연

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모든 사

람에게 연령과 성을 구분하지

않고 참여의 문이 활짝 열려있

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5에

서 7분 정도의 공연 내용을 비디

오 파일로 제작해 이메일(sw-

park@comcast.net)로 접수하면

된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20일까지

접수된 참여자 중에서 3개 참여

팀을 선발해서 8월 18일 일요일

뉴햄프셔 포츠머스에서 열리는

소수민족페스티벌인 “NE

BIPOC FEST”에서 결선 공연

을 실시해 최종 우승팀을 선발

한다. 

우승자 또는 팀은 $1,000 2등 2

팀은 $400의 현금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상품권을 상품으로 증정

한다. 

이번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장(603-767-1356)에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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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머스대 한인 학생 사망, 학대적
신입생 신고식 여부 수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이

비리그에 속하는 명문 다트머스 대학의 원 장

(20)씨가 지난 7일 학교 인근 커네티컷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대학 측은 장씨가 소속

됐던 클럽 베타알파오메가와 알파피 두 사교

클럽에 징계를 내렸으며, 경찰은 음주와 학대

적인 신입생 신고식의 개입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트머스 대학 스캇 브라운 학장에 따르면

장씨는 7월 6일 커네티컷 강에서 열린 베타와

알파피 남녀사교클럽 공동 신입생 환영모임

에 참여한 뒤 실종됐다. 학교 신문인 더다트머

스의 보도에 따르면 장씨의 친구인 카터 앤더

슨과 기디온 그루얼씨는 이날 모임에서 음주

를 했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미들타운 출신의 원 장씨는 주 및

하노버 지역 응급대원들의 수색 끝에 7일 밤

커네티컷 강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찰리 데니스 하노버 경찰서장은 익명의 학

생으로부터 “학대적 신고식이 개입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건 조사에서 이 부분

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의학 공학전공인 장씨는 달리 랩(DALI

Lab)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으며, 테이어 공과

대학의 보조 연구원이었다. 또한 베타알파오

메가 남성사교클럽(Beta Alpha Omega fra-

ternity)의 회원이었다. 이외에도 터크랩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표절 및 리더십사무소

의 국제유학생 맨토로 일하기도 했다. 2022년

미들턴 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장씨는 한

인 영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캇 브라운 학장은 “원 장 학생은 다트머

스에서 생활을 진심으로 좋아했으며 학문과

개인적 열정을 추구했다. 다트머스의 커뮤니

티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었다”고 이메

일을 통해 밝혔다. 

7월 6일 행사에서 장씨가 마지막으로 목격

된 것은 밤 9시 30분께 레드야드카누클럽 인근

이었으며 장씨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은 아

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

의 구매 본부인 그랜드 BK가 스페셜티 커

피 브랜드인 텐사우전드(Ten Thousand)

의  프렌차이즈공개문서(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승인을 받아 본격

적으로 프랜차이즈 판매를 시작했다.

텐사우전드는 창업 초보자들도 쉽게 전

문가 수준의 맛을 내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한 명의 가맹주가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계약

(Area Development)도 함께 추진하고 있

다고 그랜드 BK는 밝혔다.

텐사우전드(‘Ten Thousand’)는 2020

년 7월 호주 시드니를 기점으로 현재 미국,

대만, 베트남에 매장을 운영 중이며 홍콩

과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

장해 나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이

다.

그랜드 BK는 2022년 미국 내 독점 라이

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뉴욕 타임스

퀘어와 브로드웨이에 첫 매장을 성공적으

로 오픈했으며 현재 뉴욕 맨해튼 내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엄선된 고품질 원

두를 사용하여 핸드드립 커피, 아인슈페너

, 에스프레소 크림라떼와 같은 시그니처

메뉴를 제공하며 젊은 소비자층을 집중적

으로 공략하고 있다.

또한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인 라미

(L’AMI)와 연계하여 커피 외에도 시그

니처 베이커리와 디저트 라인을 강화하여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며, 라미

(‘L’AMI)의 프렌차이즈공개문서

(FDD) 승인은 올해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

다.

텐사우전드(Ten Thousand) 창업 문의

는 웹사이트 혹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

▶웹사이트: https://www.10000cof-

feeusa.com/franchise

▶이메일: 

franchise@10000coffeeus.com

bostonkorean@hotmail.com

H마트 그랜드 BK, 본격적인 프렌차이즈 사업 확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텐사우전드와 카페형 베이커리 라미

소비자 감성 자극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Ten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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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라이드 투표가 뭐길래, MA 주민들의 진퇴양난의 선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전역의 지자체들이 매해 2.5%로

제한된 재산보유세 인상폭을 확대하는 오

버라이드(Override) 투표를 선택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상

으로 확충된 재원을 학교, 경찰 그리고 기타

서비스의 축소를 막기 막는데 대부분 사용

한다. 

보스톤글로부가 주정부의 지자체부(Di-

vision of Local Services)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지난 18개월 동안 매사추세츠에서는

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100여 지자체 타운과

시가 오버라이드 투표를 실시했다

이 같은 오버라이드 투표의 활성화는 최

근 급격하게 솟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매

년 2.5% 인상으로 제한된 재산세로는 각 학

교 및 경찰 등 핵심적인 서비스를 감당하기

에 버겁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은 7-8%

였으며 최근 가장 낮아진 수치가 약 3%대

중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오버라이드 투표는 소득

이 제한된 가정의 경우 집값의 상승으로 인

한 세금 상승에 오버라이드 재산세 상승이

겹치면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다. 주 지자체부에 따르면 평균 단독주택 세

금은 지난 6월 30일 마감된 2024년도에 $7,400

로 지난 2019년에 비해 19%나 인상된 수치

다.  

글로브에 따르면 지난 회기연도에 60건의

오버라이드 투표가 실시됐으며 이중 33 건

은 올해 실시됐다. 앞으로 더 많은 오버라이

드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

턴의 경우 7월 13일 4백말달러와 6백50만달

러 두가지 규모의 건에 대해 오버라이드 투

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약 오버라이드 투표의 3분의 2

는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브레인트리는 6월

8백만달러, 벨몬트는 4월 8백40만달러, 알링

턴은 지난해 11월 7백만달러의 오버라이드

투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타운의 지역 주민들은 오버

라이드를 거부했다. 6월 멜로즈는 7백70만

달러, 프랭클린은 3백만달러 오버라이드 투

표를 거부했고, 5월 웨스트포드는 4백20만

달러, 조지타운은 3백만 달러, 하노버는 6백

만달러 오버라이드 투표를 각각 거부했다. 

오버라이드 투표의 거부의 결과는 처참한

결과로 귀결되곤 한다. 오버라이드 투표가

거부된 다음날 타운은 가장 쉬운 예산감축

방법인 교사 등 지자체 공무원 해고를 선택

하게 된다. 웨스트퍼드는 투표 다음날 이메

일을 통해 80여명의 교사를 해고했다. 아이

들은 담임 교사가 내년에는 학교에 돌아오

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슬픔을 겪었다. 

조지타운은 36명의 교사를 해고했으며 경

찰과 소방관도 감축됐다. 특히 조지타운 학

군은 내년에도 1백40만달러의 예산을 줄이

기 위해 26명의 교사를 해고할 계획이다. 멜

로즈는 13명의 풀타임 공무언과 각 타운 공

무원들을 해고했다. 

매리 보크 매사추세츠 교육감협회의 대표

는 “이는 학생들을 대하는 지속가능한 방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주 의회가 인

플레이션 증가분에 대한 지역 정부에 대한

보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오버라이드 가결하면 세금인상, 반대하면 교육의 질 등 서비스 나빠져 
매사추세츠 지자체 교육 및 서비스위한 오버라이드 급증 
인플레이션은 7-8% 상황에서 지자체 재정 재산세는 2.5%인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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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후 신규 신청자 폭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

허를 발급하는 직장및가사운전면허

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

이하 WFMA) 시행 후 면허 취득자

들은 불안감에서 해방되는 등 큰 변

화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RMV)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WFMA법이

시행된 이후 1년동안 신규 운전면허

는 132%가 증가한 총 12만8천건개가

발급됐다. 연습면허(llearner's per-

mits)는 18만825건으로 2022년부터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1%가 늘

어났다. 

WFMA법은 서류미비자 또는 취

득 인종, 소속 국가 등으로 분류되는

자료 집계를 금했기 때문에 지난해

면허 취득자 중 서류미비자의 취득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규 취득

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간접적으

로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서

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 허용을 갈

망했음을 여실히 반영한 수치다.

이 같은 면허 등록의 폭증은

WFMA 시행 후 기대했던 것을 실

제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분석된다.

RMV는 신규신청자의 폭증을 예상

하고 2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으

며 주중 근무시간도 늘리고 일부 지

점은 토요일 신청도 받았다. 또한 케

임브리지, 홀리요크 등지에는 주행

시험장도 추가했었다. 

WFMA 시행 후 운전면허를 취득

한 서류미비 한인들의 수는 밝혀지

지 않아 한인사회에 미치는 수치적

영향은 파악할 수는 없었다. 교통부

조지 사이먼대변인은 “WFMA에

따라 RMV는 신청자의 국적과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이를 분류해 집계

하지 않는다”며 취득 한인수 집계

가 없다고 밝혔다. 

RMV의 서비스는 확연히 달라졌

다 . 운 전 면 허 책 자 (Driver’s

Manuel)는 한국어로 번역돼 있어 이

젠 한국어로 운전면허관련 규정을

공부할 수 있다. 연습면허를 위한 필

기시험도 한국어로 볼 수 있으며, 도

로주행시험(Road test)시 한국어 통

역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먼 대변인

에 따르면 면허책자는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필기시험은 35개

국어로 치를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도 이민 신분에 상

관없이 여권이나 한국정부발급 주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기본

적인 거주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시

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합격 후 발

급되는 운전면허증은 다른 매사추

세츠 주민들의 운전면허증과 동일

해 이민신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했

다. 이와 별도로 유학생 등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진 한인들의 경우 한

국-매사추세츠 운전면허 교환협정

에 따라 시험없이 한국 운전면허증

을 매사추세츠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WMFA 시행 1주년을 맞아 매사

추세츠차량등록국은 8일 주청사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콜린

오길비 등록국장은 “WFMA법은

많은 이민자 가정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직접 운전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식료품

구입하며 친지들과 친구들을 방문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매사

추세츠 주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성공적인 운전면허

허용법의 시행에 대해 너무 감사하

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발급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들과 매사추세츠 주 상원 브렌댄 크

링턴, 제이미 엘브리지, 그리고 매사

추세츠 하원 바나 하워드, 크리스틴

바버 의원등이 함께 참여해 법의 시

행 1주년의 성과를 기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WFMA를 통해

운전면허를 획득한 혜택자들의 증

언도 이어졌다. 23세의 나옐리 곤잘

레스씨는 16살때부터 운전면허를 획

득하는 것을 꿈꿔왔는데 법이 시행

되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는 꿈이었

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는 16세부

터 운전면허를 허용하기 때문에 청

소년들에게는 운전면허 취득이 커

다란 성인 인증의 관문처럼 작용한

다. 

나옐리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자

유와 안도감을 느꼈다며 “WFMA

가 매사추세츠주를 좀더 상호밀접

하게 소통하고 우호적인 사회로 만

들었다”고 말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는 경

찰의 단속에 걸린다는 두려움과 우

려없이 운전과 병원, 식품구입, 직장

출퇴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WFMA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민단

체들의 첫번째 논리였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해 사고발생시

줄행랑을 치는 경우가 잦았으며, 기

본적인 운전법규와 운전교육을 받

지 못해 도로에서 커다란 위험요인

이 됐었다. 이들에게 정상적인 운전

교육을 통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므

로써 훨씬 도로가 안전해 질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많은 경찰들은 이법의

제정을 찬성했었다. 

WMFA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많

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중도에

가까웠던 공화당 소속 찰리 베이커

전 주지사는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거

부 사유는 RMV가 “해외 국가들이

발행한 여러가지 종류의 서류의 합

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

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이었다. 또한 반대자들은 운전면허

를 통해 사기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

러나 의회는 오버라이드 투표를 통

해 이 법안을 재가결했다. 

그러자 공화당에서는 불체자 운

전면허허용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안 채택을 추진했으며 결국 이를 주

민투표안에 포함시켰다. 11월 매사

추세츠 유권자들은 운전면허 허용

에 손을 들어주며 2023년 7월 1일부

터 시행됐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

해 “WFMA는 매사추세츠의 도로

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수만 서류

미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고 평가했다. 힐리 주지사는 “성

공적인 시행을 이끈 RMV 관계자들

의 노고에 감사하며 법안 제정에 기

여한 시민단체, 의회 관계자 그리고

경찰들에게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 

2달전에 운전면허를 받았다는 로

디스 릴은 “운전면허가 불체자라

는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해 삶의 안

전을 보장하는 공식서류가 되었다

”며 “어마어마한 자유의 감정을

주었다”고 털어놨다. 

editor@bostonkorea.com

차량등록국, 신규발급자 국적 및 이민신분 묻지 않아
WFMA 운전면허 취득 후 커다란 자유와 해방감 느껴

8일 주청사앞 계단에서 열린 WFMA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콜린 오길비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장이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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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도 마침내 간편결제

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

게 됐다. 

매사추세츠 교통공사(MBTA)

는 8월 1일부터 간단하게 탭만 하

면 결제할 수 있는 비접촉 간편결

제 시스템을 8월 1일 목요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그린라인 트롤리,

매타팬라인 트롤리, 버스에 적용

한다고 9일 밝혔다. 

MBTA 대변인 리사 배티스턴

씨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결제시스

템은 크레딧 및 데빗카드, 스마트

폰, 애플워치 등 스마트 워치 등 모

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지 결제 창

에 대고 흔들면 그린불빛으로 결

제 상황을 알려준다. 

스마트폰 또는 워치에서는 애플

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을 통

해 결제할 수 있으며 크레딧 카드

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디스커버

등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버스에서 지하철 또는 지

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처음

사용했던 같은 크레딧 카드나 페

이먼트 방법을 사용해야 중복적으

로 요금 징수를 당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크레딧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대거나 가방을 대는

일을 삼가야 하며 이 경우 중복적

으로 크레딧카드에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간편 결제 시스템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면 그린라인 전철

등은 앞 뒷문 모든 곳에서 탑승할

수 있으나 버스의 경우 뒷문 탑승

은 추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T 당국은 찰리카드 시스템

은 여전히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봄부터 새로운 찰리카드와 새로운

발급기가 도입되어 스마트폰이나

크레딧카드가 없이 현금으로 찰리

카드를 구입하는 사람, 과거의 시

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버스에 타서 현금으

로 계산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

다. 

커뮤터레일과 페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여전히 찰리카드를 이용

해야 하며 2026년 정도에나 스마트

폰 및 크레딧 카드 등의 간편결제

가 가능해진다. 

연방빈곤선 200%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 할

인된 요금이 적용되며 이 할인요

금 프로그램을 Charlie.mbta.com

에서 링크할 수 있다. 전화로는

617-222-3200으로 신청할 수 있으

며 찰리서비스센터를 찾아서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Charlie.mbta.com

에서 등록해 찰리 어카운트를 만

들어 자신의 밸런스와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찰리어카

운트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만들

지 않아도 된다. 

mbta.com/TapToRide.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대중교통, 8월 1일부터 스마트폰 또는 크레딧카드로 결제
데빗카드,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도 가능

8월 1일부터는 크레딧카드, 스마트폰, 애플워치 등만 있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사진 = MASS DO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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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애본, 레인햄의 월마트에서 스키머를 설치하

고 제거했다. 지역 경찰들은 이곳 매장에서 입수

한 스키머 장치들을 미비밀수사대(US Secret

Service)에 보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수사한 국토안보부의 수사관에 따르

면 이들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2023년 5월에서 8월까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

저지 그리고 뉴욕까지 진출했다. 이들은 해당지

역의 비제이스 홀세일클럽 22곳에 이 장치를 설

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스키밍 장치를 통해

다른 고객들의 크레딧카드 정보와 개인비밀번

호(PIN)를 탈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이

조직은 은행의 ATM을 비롯해 비제이스, 월마

트 등의 셀프판매대를 몇 명이 둘러싸고 카드 리

더기 위 또는 리더기 외부덮개를 뜯어낸 후 내부

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했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사용자가 쉽게 알아치릴

수 없도록 한 이 장치는 카드가 삽입될 때 카드

의 마그네틱 띠에서 정보를 읽어 들였다. 이 스

키머와 함께 카메라를 스키머 내부 또는 별도로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카드리더기 키패드에 조

준되어 있어 각 개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

를 촬영해 비밀번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때로 설치 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이

스키머 장치를 다시 회수했으며 이 회수된 장치

를 통해 카드 정보 등을 다른 장치로 전송했다.

때로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서 스키밍 장치

를 회수하지 않고 컴퓨터로 테이터를 전송받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수집된 카드 정보와 PIN 번호를 사용

하여 가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만들었다. 자

기 띠를 복제할 수 있는 기계로 가짜 카드를 만

들고 이것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돈을 탈취

했다. 

이 카드 스키밍 사건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뉴포트 은행에서는 108명의

고객카드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22명의 카드

를 복제해 $17,000을 빼돌렸다. 웨스털리 커뮤니

티크레딧유니온의 44개 계좌에서는 무려

$279,250가 인출됐다. 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노

부부가 $25,000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후 이 탈

취 사실을 뒤늦게야 파악했다. 

로드아앨랜드의 코벤트리와 워윅 소재 월마

트 매장에서는 5천여개의 크레딧 데빗카드,

EBT카드가 이 스키밍 장치를 통해 도난당했다.

더욱이 매사추세츠 퀸지, 노스애틀보로, 레인햄

, 애본 등의 월마트에서는 9천여 개 이상의 카드

정보가 탈취됐다. 로드아일랜드 연방 지검에 따

르면 이들은 탈취된 정보로 만든 카드로 알 수

없는 횟수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수사

당국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연방지법에 기소된 6명은 아일랜드, 영국, 루

마니아 국적으로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며 1명만

37세였다. 이들은 미 동부를 무대로 범행을 저질

렀지만 거주지는 모두 서부 캘리포니아였다. 아

만도 이온 코드레아누 (23세, 캘리포니아), 이사

벨라 이그낫 코드레아누 (23세, 캘리포니아), 로

비 빅슨 코드레아누 (20세, 캘리포니아, 밀라 치

우치우 (20세, 캘리포니아), 니콜라스 롱긴 코드

레아누 (21세, 캘리포니아), 이온 우트 잠피르

(37세, 로스앤젤레스) 등은 모두가 불법입국자

였다. 

검찰은 이들을 스키머 장치 사기, 은행 사기,

그리고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면에 이어서

은행 ATM 등서 카드정보 탈취장치로 거액 빼돌린 여섯 명 덜미 

무인 판매대 매장에서 동료들이 가리고 있는 사이 크레딧카드 리더기 덮개를 띁어내고 크레딧카드 스키머를 설치하
고 있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작됐다. 사진은 기소장에 포함되어 있다.(사진=로드아일랜드 연방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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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애본, 레인햄의 월마트에서 스키머를 설치하

고 제거했다. 지역 경찰들은 이곳 매장에서 입수

한 스키머 장치들을 미비밀수사대(US Secret

Service)에 보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수사한 국토안보부의 수사관에 따르

면 이들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2023년 5월에서 8월까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

저지 그리고 뉴욕까지 진출했다. 이들은 해당지

역의 비제이스 홀세일클럽 22곳에 이 장치를 설

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스키밍 장치를 통해

다른 고객들의 크레딧카드 정보와 개인비밀번

호(PIN)를 탈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이

조직은 은행의 ATM을 비롯해 비제이스, 월마

트 등의 셀프판매대를 몇 명이 둘러싸고 카드 리

더기 위 또는 리더기 외부덮개를 뜯어낸 후 내부

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했다. 

정교하게 설계되어 사용자가 쉽게 알아치릴

수 없도록 한 이 장치는 카드가 삽입될 때 카드

의 마그네틱 띠에서 정보를 읽어 들였다. 이 스

키머와 함께 카메라를 스키머 내부 또는 별도로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카드리더기 키패드에 조

준되어 있어 각 개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

를 촬영해 비밀번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때로 설치 후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이

스키머 장치를 다시 회수했으며 이 회수된 장치

를 통해 카드 정보 등을 다른 장치로 전송했다.

때로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서 스키밍 장치

를 회수하지 않고 컴퓨터로 테이터를 전송받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수집된 카드 정보와 PIN 번호를 사용

하여 가짜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만들었다. 자

기 띠를 복제할 수 있는 기계로 가짜 카드를 만

들고 이것으로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돈을 탈취

했다. 

이 카드 스키밍 사건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뉴포트 은행에서는 108명의

고객카드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22명의 카드

를 복제해 $17,000을 빼돌렸다. 웨스털리 커뮤니

티크레딧유니온의 44개 계좌에서는 무려

$279,250가 인출됐다. 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노

부부가 $25,000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후 이 탈

취 사실을 뒤늦게야 파악했다. 

로드아앨랜드의 코벤트리와 워윅 소재 월마

트 매장에서는 5천여개의 크레딧 데빗카드,

EBT카드가 이 스키밍 장치를 통해 도난당했다.

더욱이 매사추세츠 퀸지, 노스애틀보로, 레인햄

, 애본 등의 월마트에서는 9천여 개 이상의 카드

정보가 탈취됐다. 로드아일랜드 연방 지검에 따

르면 이들은 탈취된 정보로 만든 카드로 알 수

없는 횟수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수사

당국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연방지법에 기소된 6명은 아일랜드, 영국, 루

마니아 국적으로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며 1명만

37세였다. 이들은 미 동부를 무대로 범행을 저질

렀지만 거주지는 모두 서부 캘리포니아였다. 아

만도 이온 코드레아누 (23세, 캘리포니아), 이사

벨라 이그낫 코드레아누 (23세, 캘리포니아), 로

비 빅슨 코드레아누 (20세, 캘리포니아, 밀라 치

우치우 (20세, 캘리포니아), 니콜라스 롱긴 코드

레아누 (21세, 캘리포니아), 이온 우트 잠피르

(37세, 로스앤젤레스) 등은 모두가 불법입국자

였다. 

검찰은 이들을 스키머 장치 사기, 은행 사기,

그리고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금리 하락 가능성, 머니마켓펀드 대신 여기 투자하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

률을 제공하는 머니마켓 펀드

(Money Market Fund)에 돈을 넣

고 있지만, 금리가 하락하기 전에

현금을 옮기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제전문 배런스닷컴

(Barrons.com)이 조언했다. 

현재 머니마켓 펀드에는 약 6조

달러가 예치되어 있으며 평균 수

익률은 5% 이상이다. 그만큼 안전

한 투자처였단 뜻이다. 그러나 안

전한 투자처라고 해서 반드시 머

니마켓펀드(MMF)나 재무성 채

권만에 보유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특히 최근 각종 경제지표의 호

조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9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 가능성 대비해 투자

자들은 현금을 이동시켜야 한다.

금리 인하 시 채권 가격이 상승하

므로, 머니마켓 펀드보다는 단기

채권이나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핌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롬

슈나이더는 머니마켓 펀드보다 높

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초단기 채

권 펀드와 같은 대안을 제안한다.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인

하 후 머니마켓 펀드에서 벗어나

는 데 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손실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금에

만 집중하지 말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투자 대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개별 채권 구매

정부 채권: 미국 재무부에서 발

행하는 단기 국채(예: Treasury

Bills, T-Bills) 또는 2-3년 만기 국

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서 는  찰 스 슈 왑 (Charles

Schwab), 이 트 레 이 드

(E*TRADE), 피델리티(Fidelity),

TD 아메리트레이드(TD Ameri-

trade)와 같은 브로커리지 계좌를

개설하거나, 트레져리 디렉트

(TreasuryDirect)와 같은 정부 사

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회사채: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서 발행하는 단기 회사채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

의 신용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단기 채권 펀드

단기 채권 펀드: 여러 단기 채권

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하는 방

법이다. 이는 분산 투자를 통해 개

별 채권보다 낮은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주요 예로는 뱅가드

(Vanguard)나 피델리티(Fidelity)

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나 뮤추

얼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초단기 채권 펀드: 아주 짧은 만

기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금

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현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 시 고려할 사항

수수료: 채권이나 채권 펀드 구

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확인해

야 한다. 뱅가드 ETF의 경우 비교

적 수수료가 저렴하다. 

신용 위험: 회사채의 경우 발행

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투자 위

험을 줄여야 한다. 

이자율 전망: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성을 이해하고 투

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피델리티(Fidelity)

1. Fidelity Limited Term Bond

ETF (FLTB)

목적: 1-5년 만기 미국 회사채,

정부채 및 기타 고정수익 채권에

투자.

특징: 낮은 신용 위험과 안정적

인 수익을 제공하며, 다양한 채권

으로 분산 투자.

2. Fidelity Short-Term Bond

ETF (FSHB)

주로 1-3년 만기 미국 회사채 및

정부채에 투자.

특징: 금리 변동에 민감하지 않

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3. Fidelity Conservative In-

come Bond ETF (FCNV)

목적: 매우 단기(6개월 이하) 채

권 및 현금 등가물에 투자.

특징: 낮은 위험과 유동성을 중

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4. Fidelity High Yield Factor

ETF (FDHY)

목적: 다양한 신용 등급의 고수

익 채권에 투자.

특징: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뱅가드(Vanguard)

1.Vanguard Short-Term Bond

ETF (BSV)

주로 미국 정부, 회사채, 및 기타

고정 수익 증권에 투자하며, 만기

기간이 1-3년인 채권에 집중.

특징: 안정적이고 단기적인 채

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금리

변동에 민감하지 않음.

2. Vanguard Short-Term In-

flation-Protected Securities ETF

(VTIP)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물가연

동국채(TIPS)에 투자. 만기 기간

이 5년 이하인 채권에 집중.

경비 비율: 매우 낮음 (보통

0.05%)

특징: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단기 TIPS에 투

자하여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을

제공.

3. Vanguard Short-Term Cor-

porate Bond ETF (VCSH)

주로 투자 등급의 미국 회사채

에 투자하며, 만기 기간이 1-5년인

채권에 집중.

특징: 회사채에 투자하여 정부

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4. Vanguard Ultra-Short Bond

ETF (VUSB)

주로 만기 기간이 1년 이하인 고

품질의 단기 채권에 투자.

특징: 현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

률을 제공하며, 매우 단기적인 투

자 옵션임. 

hsb@bostonkorea.com

MMF 수익율 5%, 그러나 금리인하 후 손실 가능성 
현금에만 집중하지 말고 단기 채권 펀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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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

파원 =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전문가 예상을 밑돌며 둔화세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

준)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위해 필

요 조건으로 제시한 ' 더 많은 긍정적

인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노동부는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

승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하회하는 것으로, 5

월 상승률(3.3%)과 비교해 둔화한

수치다.

전월과 비교해선 물가지수가

0.1% 하락했다. 5월에는 같은 지수

가 보합세를 보인 바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

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로, 2021년 4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

격이 하락하면서 주거비를 상쇄한

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

했다.

이날 소비자물가 발표는 연준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나아

가고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지표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2%로 내려가고 있

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고무

적인 데이터에 이번 CPI도 추가될

것"이라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

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

었다.

연준은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지만, '인하를 고려하

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

이션 등과 관련,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충분히 확신하느냐인데, 아직 그렇

게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상원 은행·주택·

도시문제위원회 보고에서도 "긍정

적인 지표"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루빌

라 파로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는 AFP에 "실업률과 물가 지표는 연

준의 메시지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

라며 "9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미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댄 노

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갈 길

은 멀다"며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

를 시작하더라도 30년 만기 모기지

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큰 움직임이

나타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

라고 분석했다.

6월 소비자물가 3.0%로 둔화…'9월 금리인하'
힘 실리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밥스디스카운트퍼니

처(Bob’s Discount Furniture)

가 8일 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놨

다. 핵심은 최근 부도로 청산세

일에 돌입한 의류 및 신발업체

밥스 스토어(Bob’s Store)와

이 가구회사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밥스디스카

운트퍼니처는 “밥스 스토어와

밥스 디스카운트 퍼니처는 아무

런 관계가 없는 이름만 비슷한

회사라는 것”을 강조했다. 

둘다 커네티컷을 본사로 두고

이름도 엇비슷한 이 두 회사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상당수 점포

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밥스 스

토어는 매사추세츠 6개 전지점

을 비롯한 미국내 21개점에서 청

산세일에 돌입해 14일 마감한다

. 

밥스디스카운트 퍼니처는 저

렴한 소파와 식탁 등을 판매하

며 매사추세츠에 12개 점포를 보

유하고 있다. 밥스디스카운트

퍼니처는 올해 말 서머빌 어셈

블리 스퀘어에 한 개의 점포를

추가해 개장할 계획이다.    

hsb@bostonkorea.com

밥스디스카운트 퍼니처, <밥스스토어>와
전혀 관계없어 

청산 세일에 들어간 밥스스토어와 혼동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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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버팀목 펠로시·모금도운 클루니까지…
'바이든사퇴론' 다시 탄력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들의 대책 모임 이후 조 바이든 대통

령의 후보 사퇴 요구 확산에 제동이

걸린 듯하던 민주당 기류에 10일(현

지시간) 변화의 물결이 일면서 상황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 인

터뷰와 선거유세, 모임을 통해 수 차

례 완주의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

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낸

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결단 촉구

에 무게를 싣는 미묘한 발언을 하며

당내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자금 모금에 앞장서 온 할리우드 스

타 조지 클루니마저 후보 사퇴를 공

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며 당내 동

요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

다.

펠로시 전 의장은 이날 MSNBC

의'모닝조'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

든 대통령 재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부의 강한 우려와 관련,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펠로시 전 의장은 "시간이 없

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 결정을 내

리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대통령이며

, 사람들은 그가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누차 완주

의지를 밝혔지만, 펠로시 전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이든 대통

령에게 다시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완주 결정

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나는 바

이든 대통령이 무엇이든 결심한 대

로 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가 결정

하면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펠로시 전 의장은 이어 "모든 사람

이  그 가  북 대 서 양 조 약 기 구

(NATO·나토) 정상회의를 우선 마

무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잠

시 기다리고, 이번 주가 어떻게 지나

가는지 지켜보기까지는 여러분이 무

엇을 원하든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

놓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5세인 펠로시 전 의장은 그

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제

기될 때마다 '수호천사'로 나서 단호

히 선을 그으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

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

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고령 리스

크를 그대로 노출하며 인지력 논란

에 휩싸이면서 당안팎에서 후보사퇴

요구가 잇따라 분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

뷰와 선거유세는 물론 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완주 의지를 강조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상·하원에서 연달

아 의원 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 문제

와 관련해 격론을 이어갔지만, 일치

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

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펠로시 전 의장

이 나토 정상회의 이후 바이든 대통

령 거취 문제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결

단을 촉구하며 민주당 내부의 사퇴

압박은 한층 탄력받을 가능성이 커

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펠로시 전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문제를 놓고 재고할 시간이 아직 존

재한다는 강력한 공개적 신호를 보

냈다"며 "이 같은 발언은 당내 분열

을 감안, 과열된 민주당 지지층에 방

향 전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다만 방송 출연

직후 NYT에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자

신이 출마 재고를 촉구한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나는 그가 자신

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

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자금 모금에

앞장서 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촉

구 대열에 동참했다.

클루니는 NYT 기고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11월(대선)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거기에다 우리는 하

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총선에서 200여명의

좌파 후보가 극우 저지를 위해 사퇴

한 사실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

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다수 의

원이 '기다려보자'는 선택을 한 것을

지적, "댐은 이미 무너졌다"면서 민

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바이든 대

통령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글러스터에서 출발하

는 케이프앤웨일워치의 한 여행

그룹이 평생 한번 정도 볼 수 있

는 대왕고래(Blue whale)를 7월

4일 목격했다. 

케이프앤웨일워치의 한 직원

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

고래와 함께 가장 특별한 30분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 직원은

“최근 대왕고래의 출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를 볼 수 있

는 행운은 없었다. 일대의 고래

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고래가 2

층으로 된 웨일워치 선박보다

더 높게 물을 뿜어 내는 것을 보

고 대왕고래가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20년 전에 한번 잠

깐 대왕고래를 목격했다고 말하

고 이날은 이 대왕고래의 엄청

나게 긴 몸을 직접 목격할 수 있

었다고 밝혔다. 

대왕고래는 최대 30미터(98피

트)에 달하는 지구상 가장 큰 동

물이며 과거 고래잡이 어획의

남발로 인해 개체수가 줄었다.

현재 지구상에 1만에서 2만 5천

정도만 존재하는 희귀한 고래다

. 하루에 6톤 정도의 크릴 새우를

먹으며 최대 무게는 200톤에 달

한다. 

케이프앤웨일워치는 페이스

북 페이지에 망원렌즈로 포착한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페이스

북의 글에 따르면 고래를 목격

하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하이파

이브를 나누기도 했다. 

이 고래관광 회사는 또다시

대왕고래를 목격하는 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케이프앤웨일워치는 평일에는

하루에 아침과 오후 2회 주말에

는 3회 출항하며 3-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회사의 예약 전화번

호는 1-800-877-5110이다. 가격

은 성인 $65, 어린이 $50이다.    

매사추세츠 인근바다서 고래관광선
대왕고래 목격
대왕고래 목격은 정말 드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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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년, 14세 풍월주 김호림은 차기 풍월주의

자리를 부제 보종에게로 전하지 않고 김유신

에게로 물려주었다. 이렇게 된 경위는 미실이

만호태후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종에게 그 지

위를 양보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삼한의 영

웅이 된 김유신이 보종에 앞서 풍월주에 오른

배경에는 미실과 만호의 사적인 거래가 있었

다. 만호태후는 남편 동륜태자가 왕위에 오르

기 전에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기에(572년) 왕

후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들 백정이 제26대 진

평왕으로 즉위하면서 태후가 되었다. 그리고

숙흘종(부모는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과 금

진낭주이다)과 사통(결혼 여부의 기록은 없

다)하여 딸 만명과 만룡을 낳았다. 장녀 만명

이 김서현과 야합하여 만노군(현재의 충북 진

천)으로 가서 김유신을 낳았다. 김유신은 자

라면서 ‘태양과 같은 위용’이 있다는 풍문

이 돌았기에 외할머니 만호태후가 많이 보고

싶어 하였다. 결국 만명의 부모(숙흘종과 만

호) 는 만명과 서현의 결혼을 인정하였고, 왕

경으로 돌아와 살 것을 허락하였다. 드디어 외

조모 만호는 어린 김유신을 보고는 “이는 참

으로 나의 손자이다” 하며 기뻐하였다. 유신

은 595년에 20개월만에 태어난 것으로 삼국사

기(권41, 열전1)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 사

서에는 그가 15세인 609년에 화랑(풍월주?)이

되었으며, 그를 따르는 낭도들을 용화향도龍

華香徒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당시에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도 삼국사기와 같은 15

세의 나이에 15세 풍월주로 올랐다고 기록되

어 있다. 하지만 그때가 609년이 아닌 612년이

다. 김유신은 15세가 되기 전에 이미 화랑도에

입문했으며,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몸(

목숨)을 바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유신은 지

혜와 용기가 있는 많은 낭도들을 뽑아서 천하

를 두루 다니고 고사高士들과 힘써 결속을 맺

었으며, 중악中岳에 들어가 노인에게서 비결

秘訣을 받기도 하였다. 유신의 신변에는 늘 신

병神兵들이 좌우에서 호위했다. 국토순례를

마치고 왕경으로 돌아오자 14세 풍월주 김호

림이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겠다고 청했다.

유신은 처음에는 부제인 보종에게로 위임하

라며 사양했지만, 이미 만호태후와 미실의 ‘

밀약’ 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15세 풍월주

에 올랐다. 이에 더하여 외조모 만호태후는 하

종의 차녀인 영모로 하여금 유신에게 아내로

맞도록 명하였다. 하종은 미실의 장남이니 영

모는 미실의 손녀이고, 유신은 미실의 손서가

되었다. 즉 만호는 미실과 그녀의 아들인 보종

의 양보를 받아서 유신을 풍월주에 올렸기에

미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영모를 유신과 결

혼시켰다. 보종은 미실의 막내 아들이며 그녀

가 가장 아꼈던 아들이라고 한다. 보종의 아버

지는 7세 풍월주 설화랑이며, 설화랑은 미실

이 괴질을 앓았을때 대신 앓게 해달라고 기도

하여, 그 병을 얻어 606년 7월 사망하였다(한

편 미실은 완쾌되었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에 관한 기록이 열전

3권(권 제41, 42, 43)을 비롯해 많이 전하지만

첫부인 영모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환갑의

나이에 질여인 지소와 혼인한 기록만 전한다.

지소는 제29대 무열왕 김춘추와 문명왕후(김

유신의 동생 문희)의 딸이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김유신이 풍월주에 오

르고 영모와 결혼한 해가 임신년, 즉 612년으

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나이는 삼국사기와 같

은 15세이다. 그렇다면 김유신은 595년 아닌

598년에 태어났는가? 화랑세기에는 그가 태

어난 해의 기록은 없지만 역순으로 계산한 연

도가 598년이다. 3년?...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

만, 화랑세기의 필사자 박창화가 원본을 보고

정확하게 필사했다면 7세기에 신라인이 집필

한 화랑세기와 450여년이 지난 12세기(1145년

) 에 고려인에 의해 완성한 기록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 원본이 출현하는 날까지 의문을

풀 수 없는 숙제이기에, 일본 왕실 도서관 지

하에서 잠자고 있을 것으로 확신되는 화랑세

기의 원본을 찾아와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이기도 하다.

김유신이 풍월주에 오르자 김용춘은 자신

의 사신으로 발탁하였다. 그러자 김유신은 나

라를 위해서 시석矢石을 피하지 않기로 맹세

하고 용춘을 따랐다. 용춘의 형 용수 또한 그

의 아들 김춘추를 유신의 휘하에 ‘진골화랑

眞骨花郞’으로 입문시켰다.

한편 579년 8세 풍월주로 취임한 문노는 화

랑도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좌우봉사랑을 좌

우대화랑으로, 전방봉사랑을 전방대화랑으

로 만들어서 각기 3부部의 낭도들을 거느리게

했다. 또 진골화랑眞骨花郞, 귀방화랑貴方花

郞, 귀문화랑貴門花郞, 별방화랑別方花郞, 별

문화랑別門花郞을 두었고, 12~13살의 빼어난

진골眞骨 및 대족大族, 거문巨門의 자제들로

속하기를 원하는 자로써 이를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8세 풍월주 문노조).

이 기록을 근거로 당시의 조직을 보면, 603

년에 태어난 김춘추는 10~11살 무렵에 화랑도

에 입문하였다. 진평왕이 사위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용수의 아들이자 자신의 외

손자인 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일지라

도 당시에는 여전히 왕위계승 서열에 가까이

있었기에 그는 당연히 진골화랑으로 낭도가

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7)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투자자 대부분은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래서 투자로 돈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지들로

부터 좋은 종목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리고

주식 미디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투자모임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한다

. 그러나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월가의 전문인들은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

받고 많은 봉급을 받으며 자나 깨나 좋은 종

목을 찾고자 한다. 전문 투자회사는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유능한 기업 평가, 막대한 정보

력, 등에서 일반 투자자 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런 투자 전문인들도

실패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엔비디아(Nvidia) 주식이 올해만 149%로

급성장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

의 회장은 주식시세 고공 행진의 엔비디아를

너무 일찍 팔아 '1,500억 달러(약 200조 원)'의

손해를 자초했다고 한탄했다. 손 마사요시

의 비전 펀드가 4.9% 지분 전량을 팔았기 때

문이다. 투자 전문인은 엔비디아가 세계 주

식시장 시가총액에서 1, 2위를 다투는 초우

량 기업으로 급성장하리라 예측하지 못한 것

이다.

투자의 현인이 워런 버핏도 투자 실수를

한다. 세계 1위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주가가 올해 70% 급등했다. 워런

버핏이 이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지난해 1

분기 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뛴 것이다. 당시

버크셔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10위에 올랐다

. 버핏은 "TSMC는 엄청난 기업"이라면서도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긴장 고조를

이유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아크 이노베이션(ARK Innovation)펀드

는 한때 높은 수익률을 발표하며 한순간에

인기를 끌어모았다. 케시 우드는 TV 등 모든

방송매체에 출연하며 본인이 투자한 기업들

이 얼마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에 엔비디아

주식이 239% 폭등했는데 우드는 작년 1월 엔

비디아를 처분했다.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현재 4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유전자 치료업체 인바이테(Invitae)기업

도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시가총

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가도 50달러 이

상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쇠퇴하면서 주가

는 1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파산 소식이 전

해지면서 이날 5센트까지 폭락했다. 우드는

이 회사가 유전자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회

사라면서 자사 포트폴리오 중 가장 과소 평

가된 주식이라고 평가했었다.

재정에 관한 기사로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적으로도 신망을 얻고 있는 신문은 월스트리

트(WSJ) 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월스트

리트지는 전 세계 경제 소식은 물론 기업의

흥망성쇠도 자세히 조사해서 기사화한다.

신문사에서는 매년 기업 평가 기사를 쓰고

주식선별(Stock-Picking) 시합을 한다. 지

난 칼럼니스트가 선정한 기업의 주식 성과를

보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지의 편집을 담당

하는 스펜서 제이곱(Spencer Jakob, WSJ

Heard on the street editor)이 결과를 요약해

서 정리했다. 

칼럼니스트는 휴가지 타임쉐어를 사지 말

고 타임쉐어를 파는 메리어트(Marriott) 기

업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결과는 19.7%

하락이다. 방광암의 새로운 치료법이 이 생

명공학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유로젠

(UroGen Pharma) 기업의 주식은 23.1% 하

락했다. 다른 예로 피부 질병약을 제조해서

파는 문레이크(Moonlake) 기업을 추천했는

데 결과는 32.4% 폭락이다. 

주식 전문가들도 유망한 기업을 선정한다

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데 일반 투자자 본인

이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이런 무

모하고 용감한 결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

르면 용감해진다는 우스운 말도 있다. 어느

한 시점 투자 결과가 좋으면 단지 운이 따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이 똑똑(?)한

결과로 생각한다. 이런 자만심과 무모함이

주식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난 1년 주식시장(S&P 500)의 수익률은

25.19% 그리고 나스닥은 33.07%이다. 500대

기업의 투자는 분산 투자가 되고 그만큼 투

자 위험성도 감소한다. 개별 기업 투자가 제

대로 하는 투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6)

기업 선정 투자의 어려움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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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종류도 다양하다. 햇빛

에 잘 마른 천일염이 있다. 구운

소금도 있고 맛소금도 있다. 또한

꽃소금도 있다는데, 굵은 소금에

비해 이름마져 한결 예쁘다. 

소금에 붙는 형용어나 동사도

많다. 소금은 음식에 친다하는데

소금은 굽기도 한다. 구운소금을

말하는데 소금은 오기도 하고 내

리기도 한다. 비나 눈이 오고나 내

린다는 말이야 당연히 자주 듣는

다. 그러나 소금이 온다는 재미있

는 말이고, 염전에서 쓰는 말이라

한다. 

시인이 자신의 시작詩作활동을

술회한 글을 읽었다.‘내게 첫 시

가 왔던 순간.’ 글 제목은 인상적

이고 오히려 시처럼 읽힌다. 시인

에게 첫시가 내렸던 순간인게다.

짐작컨대, 시인은 분명 떨리며 황

홀했을 터. 

목매며 기다리던 꽃이 필 적에

도 황홀하여 떨렸을 터. 지난봄 광

화문 글판인데 첫 꽃이 오는 순간

이다. 

그대가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

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김선우, 내 몸속에 잠든 이 누

구신가 중에서)

초여름엔 청포도가 한창일게다

. 이육사 역시 목매여 오랫동안 기

다렸던 청포도 였으니 말이다. 첫

구절이다. 내 고장 칠월은/청포도

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

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청

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

니(이육사, 청포도 중에서)

모든게 그러하다. 간절한 기다

림이 있다면, 올것은 분명 올것이

다. 하긴 소금이 올적엔 타닥타닥

소리까지 낸다고 했다. 염전에서

햇빛에 잘 마른 고운 소금이 살포

시 찾아와 내려 앉을 적인게다. 

첫사랑이 찾아 오기도 한다. 첫

사랑이라면 애틋한 마음이 앞선

다. 이뤄지지 않을테니 말이다. 첫

사랑은 버스나 지하철이 아닐테

니 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첫사랑

은 내릴 적도 있을 수도 있겠다.

첫시도 찾아온다 했으니 말이다. 

한창 여름이다. 청포도와 시와

사랑이 떨리도록 무르익은 계절

인게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사

무치게 그리운 법인데, 계절 탓인

가. 더위 먹었나? 아니면 첫사랑

은 풋사랑이라 그러한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라 (요한 15:13)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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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중년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痛風·gout) 증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통

증은 엄지발가락에서 주로 나타나고, 발목과

무릎에서도 생길 수 있다.휴람 의료네트워크

송정수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변

화된 식습관과 음주,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으

로 인해 최근 20~30대 젊은 통풍 환자가 늘고 있

다”며 “고지방·고단백 위주 음식 섭취와 집

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문화로 인해 신체 활동

이 줄며 비만이 증가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 출산 때보다 더 심한 통증 일으켜 

통풍은 혈중 요산(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

린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이 6㎎

/dL보다 많은 상태로, 남아도는 요산염 결정이

관절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에 쌓이는 병이다.

급성 통증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콩팥·심

장 등 장기에도 병을 일으킨다. 

통풍의 주요 증상은 날카로운 통증이다. 대

한류마티스학회에 따르면 통풍이 주로 나타나

는 부위는 엄지발가락이 56~78%로 가장 많고,

발등 25~20%, 발목, 팔, 손가락 순이었다. 엄지

발가락이나 발등ㆍ발목ㆍ무릎 등에 갑자기 염

증이 생겨 심하게 붓고 빨갛게 변한다. 

◇ 액상과당, ‘치맥’보다 더 많이 통풍 유

발 

통풍 치료는 약물요법과 식이요법, 생활 습

관 교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급성 통풍은

주로 진통소염제, 만성 통풍은 통풍 예방 약제

나 요산 저하제 등으로 관리한다. 

통풍은 관절염 발작이 재발하는 것도 문제이

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여러 질환과도

관련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지에 발표된 ‘한

국인 통풍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혈압ㆍ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동반될

때가 많았다.  

통풍 환자의 절반 정도가 고혈압과 대사증후

군,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또한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 4명 중 1명은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많아지는 ‘고요산혈증(hype-

ruricacidemia·성인 남성 10㎎/dL, 여성은 6

㎎/dL 이상)’이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

면 통풍 결절·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합병증이 동반될 때가 많아 단순히

관절염 치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 있

는지 확인하고 함께 치료해야 한다. 신부전과

고요산혈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산

은 주로 콩팥에서 배설되므로 고요산혈증은 콩

팥으로 요산을 더 많이 배설해 콩팥에 악영향

을 미쳐 결석이 생겨 말기 신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다. 

반대로 신부전이 있으면 고요산혈증이 생겨

통풍을 일으킬 수 있다. 신부전 환자의 급성 통

풍성 관절염 치료도 제한을 받는다. 투여되는

항염제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기에 신부전 환

자의 통풍 치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풍을 예방하려면 과음·과식을 삼가야 한

다. 또한 유산소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해 적

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요산 생산을 늘리고 몸속에 젖산이 축

적돼 요산 배설이 줄면서 ‘통풍 발작’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뇨제 성분 중 사이아자이드나 저용량 아스

피린, 결핵 약 등 요산을 늘릴 수 있는 약물도 조

심해야 한다. 내장, 과당이 많은 콘 시럽이 함유

된 음식, 등 푸른 생선, 조개, 육류, 과일주스, 설

탕, 단 음료, 디저트, 소금 등도 삼가야 한다. 

[통풍 주요 증상 체크하기] 

1.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등 한군데 관절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며 손을 댈 수 없을 정

도로 통증이 심하다. 

2. 통풍이 심하면 발열과 오한이 동반된다. 

3. 관절염이 처음 생겼을 때는 수일이 지나면

저절로 소실돼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그 후 상당 기간 발병하지 않다가 관절염이 다

시 발생한다. 

4. 엄지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잘 발생한다.

무릎·발·발목·손목·팔꿈치 등에 관절염

이 발생하기도 한다. 

5. 얇은 이불을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

고, 양말을 신지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

한다. 

6. 밤중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한다

. 

“탄산음료·주스 등에 포함된 액상과당이 ‘통
풍 주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탄산음료·주스 등에
포함된 액상과당이 
통풍 주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

크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송 정수교수

의 도움을 받아 “통풍”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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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The Boston Korea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19


